
 

 

 

아니쉬 카푸어 개인전 《Gathering Clouds》 
 

기자간담회: 2016년 8월 31일 (수) 오후 2시 국제갤러리 3관 (K3) 지하 1 층 강당 

전시기간: 2016년 8월 31 일 – 2016년 10월 30일 

전시장소: 국제갤러리 1관, 3관 (K1, K3) 

 
 

“내가 작가로서 늘 흥미로웠던 점은 모든 것이 가능할지도 아닐지도 모르는  

창작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상이다. 즉, 그것은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이다.” 
 

- 아니쉬 카푸어 



국제갤러리는 8월 3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물질의 한계를 뛰어넘는 정신적인 형태를 다루어 온 

현대미술의 거장 아니쉬 카푸어의 개인전 《Gathering Clouds》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2003년 및 

2008년에 이은 국제갤러리 세 번째 개인전으로, 재료의 물질적인 특성과 비정형적인 형태를 표현한 근작 

19점을 K1 및 K3 전시장에서 소개할 예정이다. 독립적으로는 기묘한 독특성을 지니면서도 각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는 <군집된 구름들 (Gathering Clouds)>와 <비 정형 (Non-Object)> 시리즈는 

작품의 재료와 형태를 능숙하게 다루면서 작가 특유의 이미지의 반사와 왜곡 그리고 전환을 통해 

시공감각 이면의 영적이고 본질적인 접근을 탐구해온 카푸어의 세계관을 살펴보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Non-Object (Triangle Twist), 2014 

Stainless Steel, Height:250cm 

Photo: Dave Morgan 

All images © Anish Kapoor, Image provided by Kukje Gallery 

 

이번 전시에 소개되는 아니쉬 카푸어의 신작 “트위스트” 시리즈는 작가의 대표적인 연작 중 새로운 

버전의 작품이자 스테인리스 강철로 가공된 조각 작품으로, 물체에 적용된 힘이 절제된 형태의 

움직임으로 어떻게 전환되었는지 표현한다. 카푸어는 <비 정형 (Non-Object)>를 비롯한 트위스트 조각 

연작을 통해 대상의 내적이고 기하학적 형식과 반사되는 표면을 결합함으로써 독해의 모호함뿐 아니라 

작품 자체의 소멸이 일어나는 모호한 상태를 다루고 있다. 이 “트위스트”들은 상징이자 동시에 공간 속의 

실체들로, 고대의 수학적 공식들 혹은 공학적 기념비들을 떠올린다.  

이들의 특징은 하나의 단단한 스테인리스 철 덩어리를 불특정한 각도들을 통해 휘어지도록 하였고, 



나아가 이를 원형의 곡선을 통해 제작하여 기하학적이면서도 유기적인 입체를 만들었다. 대체로 

카푸어의 트위스트들은 기하학적 형태 혹은 바로크적 알레고리로 잘 알려진 휘어진 운동성으로 표현되어 

있다. 바로크의 건축가들이 그들의 건축물에서 적용했던 것과 같이 급진적인 운동성과 기울어진 

평면들을 포착했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활용한 것이다. 

 

아니쉬 카푸어의 작품들은 티끌 한 점 없이 매끈한 표면으로 미묘한 불안정성을 나타내며 보는 이로 

하여금 무궁무진한 물질성과 친밀함을 느끼게 한다. 약 60 cm에 달하는 열 두 점의 트위스트 작품은 

선반 위에 놓여지며, 높이가 약 2.5 미터에 달하는 대형 작품 세 점은 전시장 바닥에 설치될 예정이다. 

서로 다른 높낮이로 설치된 고요하면서도 강렬한 트위스트 작품들은 전시장 공간을 가득 채우고 

관람객으로 하여금 마치 신성한 성지로 걸어 들어오는 듯한 색다른 인상을 느끼게 할 것이다.  

 

 
Gathering Clouds I, II, III, IV, 2014 

Fiberglass and paint, 188 x 188 x 39 cm (each) 

Image © Anish Kapoor, Image provided by Kukje Gallery 
 

 

이번 아니쉬 카푸어 개인전에는 트위스트 작품 외에도 4점의 <군집된 구름들 (Gathering Clouds)>시리즈 

작품이 전시된다. 차례대로 <Gathering Clouds I, II, III, IV>라는 제목을 가진 이 작품들은 카푸어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잘 알려진 <Sky Mirror (하늘 거울)> 작품과 마찬가지로 유리섬유로 제작된 오목한 

형태의 디스크 작업이다. 벽에 걸 수 있는 형태로 제작되었으며 검은색 안료로 칠해져 있어 더욱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 이 작품들은 깊이를 알 수 없는 불가사의한 심연을 떠올리게 한다. 이 강렬하고도 

시적인 형태들은 관객에게 작품의 표면과 깊이를 번갈아 살피도록 유도하면서 단순한 해석에 저항한다. 

최근 아니쉬 카푸어는 <L’origine du monde (세상의 기원)>(2004)와 널리 사랑 받고 있는 기념비적인 

<Leviathan (리바이어던)1>(2011)까지 그의 상징과도 같았던 반사적인 표면을 가진 오목한 형태의 작품들 

1 17세기 영국 철학자 홉스(Thomas Hobbes)의 저서이자 구약성서 욥기 41장에 나오는 바다의 괴물 이름으로서, 인간의 힘을 넘는 

매우 강한 동물을 뜻한다. 

                                           



위에 강렬한 단색면을 입혀 새로운 의미를 가진 작품으로 재탄생 시켰다. 표면과 작품 내부의 기하학적인 

형태 사이에서 능숙하게 균형을 유지하는 작가는 공간을 활용한 작품으로 자연스럽게 관객의 의식에 

접근하여 관객들과 신체적, 정신적인 교감을 이끌어 낸다. 

 

 

 

Sky Mirror, 2006 

Stainless steel, Diameter 10 m 

Kensington Gardens, 2010-11 

Photo: Tim Mitchell, Image © Anish Kapoor  

Image provided by Kukje Gallery 

 

  



 

아니쉬 카푸어 프로필 이미지, 2007 

사진: Phillipe Chancel 

이미지제공: 국제갤러리 

 

아니쉬 카푸어는 1954년 인도 뭄바이에서 태어났으며 1973년 영국으로 이주, 혼지(Hornsey) 

예술대학교와 런던 첼시 대학교에서 조각을 전공하였다. 1990년 제 44회 베니스 비엔날레에 영국 대표 

작가로 참여 ‘프리미오 듀밀라(Premio Duemila)’를 수상하였고, 이듬해 영국의 권위 있는 예술상 ‘터너 

프라이즈(Turner Prize)’를 수상하면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 2015년 베르사이유 궁전 정원에 

대규모 설치 작품을 소개한바 있으며 테이트모던 터바인홀의 대형 설치 작품 <마르시아스 

(Marsyas)>(2002) 와 시카고의 밀레니엄 공원, 공공 설치 작품 <구름 문 Cloud Gate>(2006) 로도 잘 

알려져 있다. 소장처로는 뉴욕의 모마 미술관(Museum of Modern Art), 런던 테이트 모던, 밀라노의 

프라다 파운데이션(Fondazione Prada),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the Guggenheim Bilbao) 등 유수의 

기관들이 있다. 

 

 보도자료 내 모든 이미지들은 함께 첨부된 작품 및 저작권 정보를 필히 명기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해당이미지는 홍보목적으로만 전시기간 내 사용되며 별도의 편집이 불가합니다.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Contact: Communications Director Zoe Chun (82-2-3210-9885, 82-10-9601-5411 / E-mail. zoe@kukjegallery.com) 

Communications Assistant Director Sabinne Cheon (82-2-3210-9821, 82-10-4439-0056 / E-mail. sabinne@kukjegallery.com) 
 

*고화질 이미지 및 한글파일은 아래 웹하드를 통해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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